
사랑하는 우리 딸 혜진이에게
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박근학1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선재단 행복포럼 고문  

�

아직� 땅거미가� 거치지� 않은� 초여름� 새벽� 05시

공기는� 맑고� 선선하며� 기분이� 아주� 상쾌하구나!

사랑하는� 우리� 딸은� 아직� 자고� 있겠지.

혜진아!� 생일을� 축하한다.

� � 45년전� 1971년� 6월� 3일은� 부산� 구덕산� 산자락에� 엷은� 하얀� 안개가� 허리를� 감싸고�

있었다.� 아침� 햇살이� 걷히고� 초여름의� 태양� 열기가� 타오르기� 시작할� 무렵,� 오전11시경�

보수동� 조산원에서� 사랑하는� 우리� 딸이� 이� 세상에� 태어났다고� 고성을� 외치던� 날이었다.�

그때� 아빠는� 볼� 일이� 있어� 엄마� 곁을� 잠깐� 비운� 사이에� 네가� 태어났다는� 전갈을� 받고�

조산원으로� 달려갔지.�

� � 처음� 우리� 딸을� 보는� 순간� 아빠는� ‘내가� 아빠되었구나’하고� 반갑게� 너를� 쳐다보는� 기

쁨은� 잠시이고,� 우선� 내가� 우리� 딸을� 위해� 무엇을� 어떻게� 해야� 하나� 반가우면서도� 걱

정이� 앞섰단다.� 그때만� 해도� 나라� 경제가� 어려워� 월급쟁이들의� 가정은� 그리� 넉넉하지�

못하던� 시절이었다.

그러나� 네가� 태어나던� 그날� 그� 순간의� 용기,� 희망� 그리고� 감동으로� 지난� 33년� 3개월� 3

일� 동안을� 오로지� 방송인이란� 직업을� 천직으로� 알고� 앞만� 보고� 달려왔단다.� �

다행이� 너와,� 두� 남동생� 3남매가� 건강하게� 성장해줘서� 늘� 감사하게� 생각한다.� 너는� 우

리� 집안의� 맏이로서� 어릴� 때부터� 신사임당의� 형상을� 보듯이� 흔들림� 없이� 바르게� 자라�

우리� 가정의� 빛이� 되었고,� 그러기에� 두� 남동생들이� 누나를� 꽤� 따랐었지.� 지금도� 폭풍처

럼� 자랄� 때� 모습이� 눈에� 선하다.�

1) 행복편지를 기고해 주신 박근학 한선재단 행복포럼 고문님은 전 MBC 본사 상임감사와 포항 MBC 

사장을 지내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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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 � 오늘� 너의� 생일을� 맞아� 처음으로� 지난날을� 회상하며� 딸에� 대한� 아빠의� 마음을� 글로�

표현하려니� 말의� 순서가� 엉키듯이� 두서가� 없구나.� 그래서� 편한� 생각으로� 몇� 자� 적으니�

이해� 바란다.� �

� � 혜진아!� 해마다� 6월이면� 너의� 생일날을� 생각했지만� 네� 나이� 46살이� 인줄이야� 오늘에

서� 알았단다.� 세월이� 이렇게도� 질풍노도� 같이� 흘러갔구나.� ‘격세지감’이란� 말은� 이래� 두

고� 하는� 말이구나.� 너무� 무심했구나.� 이제� 아빠도� 늙어가나� 보다.

네가� 대학을� 졸업하고� 사회인으로� 활동을� 시작하자마자� 시집을� 가게� 되었을� 때� 아무런�

준비도� 없이� 덜렁� 시집보내던� 그날,� 예식장에서부터� 눈물이� 앞을� 가렸고� 집에� 와서도�

네� 방을� 떠나지� 못하고� 펑펑� 울었단다.� 그� 좋은� 날에� 왜� 그렇게도� 서운한지....

아마� 모든� 아빠들의� 마음이� 다� 같다� 하더라도� 아빠는� 네가� 태어나면서� 25년간� 애지중

지� 키웠기� 때문에� 시집보내는� 것이� 서운했었나보다.� 더욱이� 나에게� 힘과� 용기가� 되었

고,� 이� 세상� 무엇을� 준다� 하더라도� 바꿀� 수� 없을� 정도로� 부정(父情)이� 남달랐나� 보다.�
아빠는� 그� 날의� 결혼식을� 회상하며� 이것이� 바로� 여자로� 태어난� 것이� 숙명이구나� 생각

하고� 우리� 딸이� 부디� 행복하게� 잘� 살아주기를� 마음속으로� 빌었다.�

� � 혜진아!� 이것이� 바로� 인간이� 태어나�二性이� 서로� 만나� 자기� 후세를� 낳아� 새로운� 삶
으로� 계속� 이어가는� 것이�人生事가� 아니겠나.

� � 혜진아!� 이제� 너에게� 몇� 마디� 귀감이� 될지� 모르겠지만� 엄마가� 늘� 하던� 말이� 있었다.�

여자는� 시집가서� 그� 집안을� 번창하게� 해야� 엄마,� 아빠에게� 효도하는� 것이라고� 입버릇처

럼� 하던� 말을� 늘� 명심하기를� 바라며� 이제� 네가� 그� 집안의� 맏며느리로서� 특히� 퇴계� 명

문가의� 후손으로서� 가문을� 더욱� 빛내도록� 바란다.� 더욱이� 명가의� 대통을� 이을� 아들� 환

이를� 위해� 7-8년� 동안� 뒷바라지한� 결과로� 원하던� 서울대학교에� 입학한지도� 벌써� 2년,�

이제� 의젓한� 대학생의� 학부형이� 되었으니� 아빠로서� 우리� 딸이� 대견하고� 자랑스럽단다.�

� � 혜진아!� 생일을� 축하한다는� 첫� 편지에� 몇� 자� 적어보려� 했는데,� 지난� 이야기들만� 한듯

하구나.� 다시� 한� 번� 축하하며,� 이제는� 하고� 싶은� 취미생활도� 하고� 더욱� 화목한� 가정을�

일구어� 가도록� 하여라.� 참,� 늦은� 감은� 있지만� 네가� 좋아하는� 그림� 공부를� 시작했다하기

에� 반가웠단다.� 항상� 행복한� 웃음꽃이� 만발하기를� 기원하면서� 이만� 줄인다.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2016년� 6월� 3일�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사랑하는� 우리� 딸� 생일아침� 새벽에� 아빠가 

한선행복포럼에서는 ‘행복한 금요편지’이란 에세이를 통해 행복의 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. 

이 글을 읽고 계시는 당신의 소중한 편지를 기다리겠습니다. 행복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!


